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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!

북한의 거듭된 군사적인 도발로 우리의 국가안보가 중대한

국면을 맞고 위기에 처해 있다.

북한은 4일 “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화성-14형 발사에 성

공했다”고 주장했다.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

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,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

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면 도전하는 反민족 反

인륜적인 망동이다. 이에 1천만 향군회원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

입장을 밝힌다.

하나, 북한 김정은 집단은 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!

-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

하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 중대한 위협 행위다.

- 미사일 도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,

스스로 국제적인 고립과 파멸을 자초하는 몰지각한 반인륜적

행위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“북한 정권이 파멸에 이르는 제재”

등 단호한 행동을 촉구한다.

하나, 군은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막무

가내식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

못하도록 만반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수단을 강구하라.



- 문대통령은 “북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우리(韓 美)가 어떻게

대응할지 알 수 없다”며 “북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

않기를 바란다”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.

- 한 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의 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, 북한

이 “레드라인”을 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완전히 무력화

시킬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.

하나,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!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완전

히 제거되고 해소될 때까지 전 국민은 완벽한 안보태세

구축을 위한 호국안보에 대열에 적극 동참을 촉구합니다 .

신명을 바쳐 조국을 지켜 온 우리 1천만 향군회원은 북한의 핵

과 미사일 도발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의 제2보루

로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데 전 역량을

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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